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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10월부터 의류 수선에 최대 3.5만원 환경 장려금 지급
- 프랑스가 환경 보호와 수선 사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옷과 신발에 '수선 장려금'을 지급함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에 7유로(약 1만원), 의류 수선에 10~25유로(약 1만4000~3만5000원)를 청구할 
수 있음 

- 당국은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8년 1억5400만 유로(약 2200억원)를 할당했으며,  정부
는 2027년까지 가전제품 수리 보조금 제도에 4억1000만 유로(약 5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 프랑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이 만료된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했는
데, 당시 당국은 이 정책의 목표가 가전제품을 버리며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대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음

2. 유럽 의회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연복원법
- 자연서식지와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의회와 

이사회 협상단계로 진행하기로 했음
- 자연복원법은 EU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요소를 형성하는 법안이지만 지난달 EU 환경위원회 투표

가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고, 법안 거부안 동의가 의회 전체 투표로 올라 법안의 미래가 불확실했음
-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법안이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수력과 바이오매스 용량

을 줄인다고 반대해왔음 
- 하지만 거부권은 312대 324로 부결되었으므로, 법안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UAE의 탈탄소화 기술 협력…"UAE 활발한 투자 유치 염두“
-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 정부가 UAE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음 
- 이달 중순 UAE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기술협력을 협의할 전망임 
- 이는 일본의 스타트업(신생기업)이 UAE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이나 신규 사업화에 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UAE로부터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음
- UAE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할 계획으로, 

올해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주최하여 일본의 기술을 활용해 탈탄소
화의 대처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제공일시 2023 07 21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뉴스1, 2023.07.12) 김예슬 기자 

(ESGToday, 2023.07.12) Mark Segal 기자 

(뉴시스, 2023.07.11) 박준호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5106079
https://www.esgtoday.com/nature-restoration-law-narrowly-survives-vote-in-eu-parliament/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1_0002371780&cID=10112&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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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 ‘직접 PPA’ 요금제 도입 무기한 유예…산업계 반발에 보완 검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 

시행이 무기한 유예됐음
- PPA 요금제가 산업용 전력 요금제보다 비싸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산업계 주

장 때문임
- 한전이 유예기간을 못박지 않은 것은 제도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

이되며, 한전의 이번 결정으로 직접 PPA 요금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따름. 
- 이에 따라, 직접 PPA를 통해 가격이 가장 싼 경부하 요금만 취사 사용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

치 마련이 새 과제로 부상했음 

2.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국가 R&D 예타 통과(종합)
- 미래 반도체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개발하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

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제3차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 이 사업은 상용화 소자, 전력변환장치, 구동회로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 
-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국내 전기차·에너지 산업 수요와 연계한 소자 및 전력변환장치(모듈) 상용화 기

술 개발, 구동회로(파워IC) 기술 개발, 화합물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재-소자-IC-
모듈'로 이어지는 전력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전경련 “韓, 반도체·소재 주력산업에서 美·中·日과 경쟁 심화”
- 반도체·소재·자본재(생산과정에 쓰이는 기계·장비)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 경

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상장기업의 산업군별 시가총액 비중과 주요 5국(G5, 미국·일본·영국·

독일·프랑스), 중국의 산업별 경합 수준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음 
-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시가총액 분포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23.7%) 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기

계·장비·부품 등 자본재(15.2%), 소재(9.8%),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8.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
트(6%) 등 순이 뒤를 이었음 

- 한국은 총 7개 산업군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음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수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주력 산업 
중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4.02), 자동차 및 부품(2.09), 소재(1.92), 자본재(1.77), 반도체 및 반도체장
비(1.2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1.15),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1.06) 등이 비교우위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음

  

(연합뉴스, 2023.07.13) 차대운, 조승한 기자 

(전자신문, 2023.07.10) 최호, 변상근 기자

(조선일보, 2023.07.13) 이정구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311835101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30710000172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7/13/BBTTWL7XNZATPIF3OC7W2P6RI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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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스톰, 유럽 전력 수요 80% 충당하는 태양광 계약 체결
- 철도 운송 제조업체 암스톰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태양광 발전소에서 연간 160GWh를 조달하는 10년 

PP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음 
- 발전소는 2025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암스톰은 이 협정의 에너지가 유럽에서 회사 전력 소비량

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계약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력해 이뤄졌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암스톰이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를 파악, 협상, 조달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음

2. TCFD 기후공시 경과 모니터링 책임, IFRS가 넘겨받는다
- IFRS재단의 ISSB는 FSB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 경과 모니터링 책임을 FSB태스크포

스(TCFD)로부터 넘겨받게 됨 
- 책임 이전은 ISSB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통합에 중요한 단계를 나타냄
- FSB는 새로운 ISSB 표준이 TCFD 작업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FSB는 “TCFD의 수년 간의 

작업과 전 세계 기후 관련 공시 개선에 대한 주요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며, TCFD의 기업 기후 모
니터링 및 보고작업이 ISSB에 인계될 것을 요청했음 

- 2024년부터 책임을 ISSB로 이전함으로써, 공시 표준 통합이 ISSB로 마무리되는 수순임

3. 엑손모빌, 49억달러 규모 탄소포집 및 활용 기업 인수 계약
- 엑손모빌은 49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및 활용 에너지 기업 덴버리(Denbury) 인수 계약을 발표했음 
- 덴버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0마일 CO2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격

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 
- 이번 계약은 엑손모빌이 운영상 CO2를 줄이기 위해 6년간 1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임 
- 엑손모빌은 2021년에도 탄소포집 및 저장, 수소 및 바이오연료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저탄소 솔루션 사

업을 시작한 바 있음

(ESGToday, 2023.07.11) Emily Fowler 기자 

(ESGToday, 2023.07.10) Mark Segal 기자 

(ESGToday, 2023.07.13)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alstom-signs-solar-deal-to-cover-80-of-electricity-needs-in-europe/
https://www.esgtoday.com/issb-to-take-over-responsibilities-from-tcfd/
https://www.esgtoday.com/exxon-acquires-carbon-capture-and-utilization-focused-energy-company-denbury-for-5-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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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인터, 2035년까지 '126만t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한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과 광양, 포항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총 126만t의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함 
- 2030년까지 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2개 이상, 총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권을 확보하여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음 
-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를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 인천에 자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혼소용 수

소 인프라를 구축해 청정수소 36만t을 공급함 
- 포항에는 수소환원제철인 '하이렉스'(HyREX)용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청정수소 36만t을, 광양에는 

LNG·수소·암모니아 복합터미널을 세워 청정수소 54만t을 공급할 계획임 

2. SK에코플랜트,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상장 준비 중…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온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3월 

21일 국내외 증권사에 상장 입찰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했음 
-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7일 종가 2만850원을 기준으로, 1

조1100억원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시가총액을 5조원~6조원부터 최대 10조원까지 
추정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IPO 공개 목적에는 건설사에서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한데 대한 투자 
지원 확보도 있음 

3. LG전자, '테슬라 규격' 적용해 美전기차 충전시장 공략한다
- 내년 2분기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노리는 LG전자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적용함 
- LG전자 장익환 BS본부장은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전자 미래비전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음 
- 현재 전기차 충전 표준과 관련해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지만, 최근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규격을 채택

했으며, 이후 많은 기업이 테슬라 규격을 채택하거나 검토하는 추세임
-  이 같은 상황에서 2030년 1조 원 규모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키우려는 LG전자도 '글로벌 대세'에 합

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됨 
- LG전자는 이어 내년 하반기 유럽과 아시아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임

(연합뉴스, 2023.07.07) 이슬기 기자

(뉴시스, 2023.07.07) 이창우 기자 

(CBS노컷뉴스, 2023.07.12) 장성주 기자 

(한국정경신문, 2023.07.11) 하재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7048100003?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7_0002368291&cID=10809&pID=10800
https://www.nocutnews.co.kr/news/5975547
http://kpenews.com/View.aspx?No=287672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7.07(금) ~ 2023.07.13(목)

제공일시 2023 07 21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맥킨지, 탈탄소 기술집약도 높아 공급망 수요 기록적일 듯...4조달러 투자해야
-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 & Company)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탈

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속과 원자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장하
려면 2030년까지 최대 4조달러(약 5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함

- 이 보고서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망의 역할이 강조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집약도가 더 높은 것 또한 문제임

-  예를 들어, 기가와트(GW)당 태양광의 전지(PV) 재료 집약도는 기존 기술의 1.4배인 반면 육상 풍력은 
재료 집약도가 2.4배, 해상 풍력은 6.3배임. 마찬가지로 순수 전기차는 비슷한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20% 더 무겁거나 재료가 더 필요할 수 있음

-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재료가 쓰이고 있어서, 보고서는 많은 재료의 수
요가 기록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특히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주요 원자재 부족이 예상됨. 맥킨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및 흑연을 포함한 배터리 재료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및 풍력 터빈 구동장치에 사
용되는 자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면서 "반도체, 전해조 등 핵심 재료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음

- 또한,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원소와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원자재가 지역적으로 집중된 것 또
한 잠재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보고서는 이러한 핵심 재료와 광물에 필요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채광, 정제, 제련을 포함한 재료 공
급망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탐사, 신규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
까지 포함하면 3조~4조달러(약 3893~5191조원)가 들 것으로 예측했음

- 보고서는 이러한 투자 외에도 전문 광산 전문가를 6만명까지 늘려야 하고 200~500기가와트(GW)의 
추가 에너지도 공급해야 한다고 추정했음

- 재료 공급망, 인력 및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외에도 보고서는 재료 격차를 해소를 
몇 가지 조언을 덧붙였음

- 이에 대해 ▲제약이 덜한 재료에 집중하거나 의존하고 ▲재료 혁신 및 재활용 관행에 대한 투자를 늘
리고 ▲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대체 기술에 대한 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을 권장했음

- 또 ▲공급 부문에서는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를 시기 적절하게 확장하고 ▲수요 부문에서는 다운스트
림 산업은 덜 재료 집약적이거나 공급이 덜 제한적인 재료로 수요 패턴을 전환하고 ▲재료 혁신과 획
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개발에 대한 허가 절차를 합리화해서 
공급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맥킨지의 수석 파트너인 미셸 반 회(Michel Van Hoey)는 “기후 목표는 넷제로로의 전환이 재료 전환
을 촉발할 정도로 글로벌 재료 가치 사슬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음

(임팩트온, 2023.07.12) 홍명표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37

